
[성명서]
2021.8.26.

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언론회관 1802호 | Tel 02-739-7285~6 | Fax 02-735-9400 http:/media.nodong.org/

[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총파업지지 성명서]

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선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

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있는 의료진이 내달 2일 전면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. 예

정된 결과다.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5월부터 공공의료 시스템 및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

며 끊임없이 정부와 논의해왔지만, 정부는 최소한의 개선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.

보건의료노동자들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지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다. 그동안 ‘의료진을 갈아 넣는

다’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무너진 방역 시스템의 구멍을 헌신과 희생으로 메

워왔다. 

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각종 질병과 직접 부딪히며 사회적·정신적 불

안에 시달리고 있다.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근무자들의 경우 노동여건 

나빠짐(50.5%)·일상생활 나빠짐(75.4%)·심리상태 나빠짐(66.2%)을 보이며 코로나19로 업무 수행에 부정

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 보건의료노동자들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해 온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

실제 상황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며, 지속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. 

정부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을 혜택으로 여기지 말라. 보건의료노동자

들은 자신의 생존을 넘어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된 모든 시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, 그리고 지속가능

한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다. 이 엄중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는 답해야 

한다.

더 이상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만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이어갈 수는 없다.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질

적인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전문 병원 등 시스템 보강에 적극 나서야 한다. 그것만이 코로나19를 극

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이며 의료재난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.

전국의 언론노동자들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 엄호할 것이며, 끝까지 연대할 것이



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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